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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1 년 11 월 7 일 “성경의 큰 숲 보기(54) 디도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딛 2:11-14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는 그리스 출신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 서신의 흐름 및 배경 

(1) 1:1-4 인사  

(2) 1:5-2:15 디도의 임무 

(3) 3 장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라 

<그레데 배경>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1:12). 또한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할례를 받고, 토라(창세기-신명기)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2] 디도의 임무 

(1) 지도자(장로) 임명(1:5-9) 

가정 문화가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식과 

성품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남편’ 일 뿐 아니라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며,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등 

그레데인과 대조되는 성품이 강조되었습니다. 

(2) 거짓 교사들 책망.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인다고 말합니다(1:10).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했습니다(1:16). 이에 맞서 디도는 

건전한 교리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2:1) 참된 것을 드러내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받은 

구원의 뜻에 합당한 성품을 갖추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디도서에서는 성품에 관한 강조가 유독 많습니다(2:2 이하).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성품들을 강조할까요? 사람을 죄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어 주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얻는 신분의 변화는 성품이 변화되기 전에 전적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구원).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성품(가치관)의 변화(성화/성숙)와 

선한 일이 요구되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2:11 –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2:12 – 이 은혜가 교육하고, 정욕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  

2:13 – 성도의 기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2:14 – 이 일의 기초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주셔서 죄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해 주심.  

  ➔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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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그레데 사회/문화 속에서 구속의 능력을 입증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거부하되, 

문화적으로 겉으로는 그들과 비슷해 보여도,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목적을 알고 헌신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메시지입니다.  

[3] 복음이 기대하는 새로운 사회 

2 장 내용을 확장해갑니다. 본서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는, ‘선한 일’(2:14, 3:1, 3:8, 14)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뜻을 위해 실천하는 일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 뜻에 100% 순종하셨으므로 예수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섬기는) 것입니다(창 1:26, 28). 따라서 이 본분을 

회복하여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사도는 디도에게 교회가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라고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3:4~8).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보면서 무엇에 신앙의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 

빛나게 하고(2:10),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힘을 얻어 먼저 성품과 가치관의 변화를 소망하며 애써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시니컬하고 비판적인데, 그들에게 삶의 동력은 비판하기 위한 자기 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삶과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맺음>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이러한 존재(being)가 되면 선한 일을 감당하는 헌신과 섬김의 일(doing)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봅시다> 

1. 바울은 디도에게 교우들이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 나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